
1. 책을 읽은 후 느낀 소감과 별점을 남겨주세요. 

별점 ☆ ☆ ☆ ☆ ☆

이유

2. 이 책을 읽다 보면 야생동물, 동물권,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책의 주

제와도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니 의미를 잘 알아두면 좋겠죠?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

보고, 그 단어를 이용한 문장도 만들어보세요.

동물권의 

뜻

문장 만들기 

동물복지의 

뜻

문장 만들기 

3.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멸종위기 

동물이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독후 활동지 

<퓨마의 오랜 밤> 박현숙 글, 신진호 그림, 노란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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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퓨마라는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퓨마의 생김새는 아래의 사진과 같아요. 

치타, 표범, 재규어는 몸에 무늬가 있는데 퓨마는 없네요. 이 밖에도 퓨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알아볼까요?

사는 곳

먹이

생김새

특징



5.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직접 가 본 적이 없다면 동물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

상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런 후에 동물원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물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함께 적어보세요. 

동물원의 좋은 점 

동물원의 나쁜 점 

 동물원에 대한 
 나의 생각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또는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6. 억새는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자꾸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민구 때문에 속상해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억새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을 적어보세요. 

 나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단 한 번도 크게 울어 보지 못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
다. 내가 슬퍼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였다. 마찬가지로 엄마도 내 앞에서 울지 않았다. 
“억새를 봐서라도 너무 슬퍼해서는 안 돼.”
언젠가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울지 못했고 나는 엄마 때문에 울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았던 눈물
이 하필이면 교실에서 터지고 말았다. (p.28-29)



7. 억새와 민구는 절친이었습니다. 엄마들도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자꾸만 

억새와 민구는 다투게 되고 심지어 절교까지 선언합니다. 왜 싸웠는지 엄마에게 말도 못

하고 곤란해진 억새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혹시 단짝 친구랑 싸워서 불편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가 민구랑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지내면 엄마랑 민구 엄마 사이도 곤란해지잖아.”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엄마들끼리 친하다고 아들들도 꼭 친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먼저 사과해. 친구는 가끔 싸울 때도 있는 거야. 그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
람이야.” 
 “싫다니까.”
 그런 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 따위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
와 방문을 요란스럽게 닫아 버렸다. 
 “뭐 때문에 싸웠길래 저러지?” 
엄마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민구와 다시 친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민구도 나
와 같은 마음이겠지. (p.86)

친구랑 싸우고 
불편했던 경험

- 언제 무슨 일로 
싸웠나요? 

해결 방법
- 누가 먼저 어떻게 

사과했나요? 

그때 마음은 
어땠나요? 

8. 이 이야기는 실제로 2018년에 대전에 한 동물원에서 일어났던 퓨마 탈출 사건을 바탕

으로 쓰여진 동화입니다. ‘뽀롱이’ 가 사살된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와 뉴스 영상을 찾아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보세요. 



대전 동물원 탈출한 맹수 '퓨마'…4시간여 싸움 끝에 사살 /

 https://www.youtube.com/watch?v=bu_v8CT0xAM

뽀롱이 죽음이 불붙인 동물권 논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1208

뉴스나 영상에서 
본 내용 요약해서 

쓰기 

 기사를 보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bu_v8CT0xA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1208


9. 퓨랑이는 초원을 달리지 못하고 새끼 환희와 해돌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억새는 커서 꿈을 이루게 될까요?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아빠가 미완성으로 남긴 ‘퓨마의 꿈’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퓨랑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퓨랑이의 새끼가, 퓨랑이의 새끼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 새끼의 새끼가 
이루게 해 주고 싶습니다. 
 ”퓨랑이의 꿈이 뭔데?“
 누군가 물었다. 
 ”넓고 넓은 들판을 달리는 게 퓨마의 꿈입니다. 큰 바위 아래에서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치고, 
들판을 달리는 법을 알려 주는 것이 퓨마의 꿈입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억새야. 꿈을 꼭 이뤄. 억새 네가 꿈을 이루어야 퓨랑이의 꿈도 이루어질 거야.“
 민구가 말하며 박수를 쳤다. (p.128)


